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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·전통문화도시별 성과 및 과제

1  경주 역사문화도시

□ 사업 개요 (2006~2035)

□ 주요 성과

ㅇ (관광객 증가) 역사도시 사업의 추진으로 ‘12년에 11,737천명의 관광객 방문

ㅇ (역사문화도시 이미지 강화) 신라궁궐 월성 인근인 동부사적지내의 화

원조성, ‘삼릉 가는길’ ‘동남산 가는길’과 같은 신라탐방길 조성 

및 유적지간의 보행로 개선 사업 등 완료

ㅇ (관광서비스 개선) 참여와 현장 체험 중심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 등 

IT기술을 이용한 U-관광서비스 체계 구축

안압지 야경 황룡사 마루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전통혼례(향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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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교촌한옥마을 개관) 12대 400년 만석꾼 가문의 생활현장을 교육․체험

장소로 활용하는 전통한옥마을 조성(‘13년 상반기 개관) 

   - 전통찻집, 전통요리 및 전통문화 체험시설, 토기공방 및 가마, 특산물 

판매장 등 문화체험시설과 교육공익시설로 경주최부자 아카데미, 

교촌 홍보관 등 교육공익시설 운영

   - 인근 월정교, 월성, 향교, 계림, 동부사적지대 등의 유적과 연계하여 

관광지로서 매력 극대화

 ㅇ (월정교 개통 등) 신라천년 궁성과 왕경의 연결 통로로 누교 부분을 

완성하고 금년 개통 예정이며, 황룡사 복원을 위한 황룡사 연구센터 

올해 착공

교촌한옥마을 전경 월정교 야경 황룡사 연구센터 조감도

□ 향후 과제

 ㅇ (2단계 사업 추진)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기반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

위한 시민참여 네크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사업 발굴 등 명실상부한 

인간과 프로그램 중심의 역사문화도시 사업 발굴 필요 

 ㅇ (경주역사문화관 건립) 건립 단계 이전에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

전시 내용,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

 ㅇ (한옥지구 보존정비)  한옥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, 전통 한옥의 

보존·정비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경주역사문화

도시에 걸맞는 품격 높은 한옥마을 조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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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반시설 기관 소개

한국전통문화의
전당

- 개관 : 2013. 하반기 개관 예정
- 위치 :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-2
- 규모 : 연면적 17,102㎡ / 지하1층 지상5층
- 기능 : 전통문화 연구, 교육, 전시, 체험, 판매

2  전주 전통문화도시

□ 사업 개요 (2006~2035)

□ 주요 성과

 ㅇ (전통과 현대의 조화) 전주 전통문화의 대표적 브랜드인 천년전주명품

‘온’개발로 전통장인 무형문화재와 현대적 감각의 디자이너 간  

협업으로 전통문화 재창조를 통한 현대적·미래적 가치 확산

 ㅇ (‘한국전통문화의 전당’ 준공 등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) ‘한국전

통문화의 전당’이 ‘13년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, 전통문화창조센터 

등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거점 공간으로 육성정

  - 부채, 소리, 완판본의 전승과 계승발전을 위한 ‘3대 문화관’개관, 전통

문화연수원 개원, 어진박물관 개관, 한지산업지원센터 개관, 국악방

송국 개국 및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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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대문화관
(부채, 소리, 완판본)

- 개관 : 2011. 10월 개관
- 위치 : 한옥마을 내 3개소
- 규모 : 지하1층 지상1층
- 기능 : 전시 및 체험(부채, 목판, 소리 배우기 등)

전통문화연수원

- 개관 : 2011. 4월 개관
- 위치 :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19-6
- 규모 : 동헌, 장현식 고택, 진참봉 고택
- 기능 : 선비문화 전통문화연수 및 한옥숙박체험

한지산업지원센터

- 개관 : 2010. 9월 개관
- 위치 :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
- 규모 : 연면적 3,533㎡ / 지하1층 지상4층
- 기능 : 한지산업 R&D, 기업지원, 전문인력 양성

 ㅇ (전주한옥마을) 원도심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

델로 개발한 대표적 도시재생 성공사례로, ‘12년 31만명이던 관광객

수가 금년 500만명 예상 * ‘12년 한옥마을 관광객 : 4,932천명

□ 향후 과제

 ㅇ (콘텐츠 개발 및 운영) 한식, 한옥, 한지, 한국음악, 공예, 한방, 서화, 

기록문화, 종교문화, 역사문화, 축제 등 다양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

  - 개관예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활용, 전통문화산업 1인 창조기업 육성, 

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 등

 ㅇ (소통과 재창조를 통한 전통문화도시 정체성과 대중성의 조화) 대중이 

전통문화를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, 전시, 공연 프

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전통문화의 일상 저변 확대

  - 전통문화도시로서 한국적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, 전통문화 유관사업

에 대한 민자 유치 활성화, 한국문화의 세계화 등 전통문화도시 위상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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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공주·부여 역사문화도시

□ 사업 개요 (2009~2030)

□ 주요 성과

 ㅇ (역사문화도시 이미지 복원) 웅진 문화의 길 조성, 궁남로(주작대로) 

조성 등 개성 있는 도시 이미지 개선, 공산성, 정림사지 등 유적 및 역사

환경지구 정비 등 역사문화유산자원의 활용 및 관광진흥 기반시설 확충

   -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, 공주 전통 한옥숙박촌 조성, 국고개 문화

거리 조성

   - ‘08년 811만명(공주 350, 부여 461)이던 관광객 수가 매년 10%씩 증

가하여 ‘12년 997만명으로 ‘관광객 1천만 시대’도래

  

부여 -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공주 - 전통한옥숙박촌 조성 공주 - 웅진 문화의 길 조성

  

 



- 6 -

 ㅇ (무령왕릉 등 유적지 관람환경 개선) 송산리고분군 자연경관 복원 및 

송산리고분군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웅진백제역사문화관(가칭)을 신축 

중(‘13.6월 개관 예정) 

➡

공주 - 무령왕릉 입구
(자연경관을 해치는 기존 건물)

공주 - 무령왕릉 입구 정비 조감도

 ㅇ (궁남로 및 성왕로 등 ‘백제길’특화거리 조성) 석탑로(주작대로)를 

백제의 역사와  문화가 느껴지는 ‘걷고 싶은 거리’로 조성

   - 부여의 진입로인 성왕로 정비사업 추진중

부여 - 정림사지돌담길산책로조성 부여 - 백제 시간의 거리 조성 부여 - 성왕로 정비사업 조감도

□ 향후 과제

 ㅇ (백제역사문화권 사업의 체계적 추진) 공주·부여를 비롯한 익산 등 

백제 고도간 사업 연계를 통한 지속적·체계적 백제역사문화도시 

사업 추진

 ㅇ (추진체계 정비) 핵심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사업발굴을 위한 전담

부서 설치 및 시민들과 소통 


